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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후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행사 지난 달에 있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랜드 래피즈 한인 교회 <고난 주간 기간 중> Mar 26, 27, 28, 29 (월, 화, 수, 목) 저녁 

7:30 – 9:30 혹은 10 시까지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드라마 바이블 신약 복음서를 읽고 듣는 성경 

통독에 참석했습니다. 간단한 예배 후 매일 4 일동안 시행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재미있고 그 시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임재,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히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생애 언제나 기억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교회와 김기웅 목사님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또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웠습니다.  

 

주경자 
 

 

목회자 후기 

시행기간:  2018 년 고난 주간(3 월 26 일(월)~29 일(목), 매일저녁 7 시 30 분~10 시까지 

저는 지금 시무하는 그랜드래피드 한인교회(이하 한인교회로 칭함)에서 지난 11 년 동안 매년 첫 

주에 신구약 통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에 시무하던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도 10 년간 역시 

신구약 통독을 시행하였읍니다. 합계 21 년동안 통독하여 보통 속도의 1.3 배속으로 읽을 정도로 

숙달 되었지만, 하루 3 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은 1 주가 걸리고, 구약은 3 주가 걸리는 



기간은 시간과 체력에 많은 부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다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매번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경듣기 

프로그램을 찾게 되고 몇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KMC 찰스 김 목사님을 

통하여 “드라마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 받았습니다. 

4 복음서를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하여 듣고 따라 읽으면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많은 

은혜체험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성경낭독 프로그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들린 사람의 목소리, 제자들의 만류에도 더 높이 외치는 두 맹인의 목소리는 

현장에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체험을 느끼기에 충분 하였읍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보에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소개하며 주일 예배 후 광고시간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까지 광고하였읍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은 오래된 버전에는 설치가 안됩니다. 비교적 

신형 버전에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광고 하였읍니다.)  

더욱 감사하는 것은 연세가 7,80 대이신 권사님 두 분이 이번에 저녁 늦게까지 매일 참석하셔서 

같이 통독을 하셨읍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엄두가 안나셨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더니 매우 좋아하시게 

되었읍니다. 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라마 바이블’이 소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주신 찰스 김 목사님과 교단에 감사드립니다. 

2018 년 4 월 16 일 

그랜드래피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기웅 올림  

 


